
- 1 -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지면) 11. 25.(금) 조간

(인터넷) 11.24.(목) 12:00
-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880)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44-204-7867)

충북 충주·전북 정읍 등 5곳,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대상지로 선정

-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위해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지원 -

□ 충북 충주, 전북 정읍 등 5곳에 상권 재도약 위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을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규모로 종합 지원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구(舊) 상권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

   * 사업 대상 지자체(가나다순) :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주제(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 활성화사업(예시) : 주제구역(테마존) 운영(음식, 패션 등), 특화상품 개발, 판로지원,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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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곳의 상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양은 지리산, 상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

특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하고 문화·예술관광 축제와 행사(이벤트)들을 개최해 ‘두류젊코(젊음의 코어

(CORE))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두류젊음의 거리 일대를 대구의 대표적인 지역상권으로 육성하고자 조성된 상권

전북 정읍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주제(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보은은 대추순대전골, 대추후식(디저트) 등 지역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음식(푸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충북 보은 자체상표(브랜드)와 특화자원의 

동반상승(시너지)을 극대화한다.

또한, 속리산 관광객과 야구, 펜싱 등 운동(스포츠) 경기 관련 방문객들을 

충북 보은 상권으로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는 관아골, 조선식산은행과 같은 지역 문화 자원을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며, 충북 충주의 경우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들이 

상생해 젊음과 연륜이 녹아있는 상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

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하고,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이번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을 선정했다.

도심형소형상권의 경우 기존의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이 아닌 100개 이상의 

소형상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

상권조합이 사업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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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도 사업부터는 일반 상권, 도심형소형상권 부문 모두 초기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선정된 신규 상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신규 상권에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해 5년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회복하고 

다시 도약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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